
그린케미칼은가능한가?
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모르는이는없을것이다.
그러나 좋은 말로 녹색성장이지 에너지 과소비가 일상화된 국내 제조기업들은 녹색성장 정책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불황을탈출하는출구로작용하기보다는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해엄청난비용을쏟아부어야하지않
을까적정이태산이다.
특히, 에너지소비가많고이산화탄소배출량또한둘째가라면서러워해야할석유화학산업은사용하는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료까지도 석유계 나프타가 98-99%에 달해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할지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니
다.
그렇다고녹색성장대열에끼지않고소외되는날이면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할수없을뿐만아니라환경규제
에걸려살아남기힘든판이니난감하기그지없을것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에너지효율을 2020년까지 28%, 2030년까지 46% 개선하겠다는
목표를제시하고있다.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2020년 에너지 사용량이 3억9840만TOE, 2030년 5억4400만TOE에 달
하게돼있으나 2020년 2억8800만TOE, 2030년 3억40만TOE 등으로억제하겠다는것이다. 에너지소비량
이 2002년 2억350만TOE에서 2007년 2억3650만TOE로 늘어난 것을감안하면획기적인대책을추진하지
않고서는달성하기어렵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연료 감축의 불똥이 원료에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정부는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해수송부문에서는 2012년까지자동차의연비를 16.5% 개선하고그린자동차
를 개발·보급하며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가정·산업부문에서는 건물에 대한 에너
지등급제를실시하고에너지가격을원가에연동시키며조명·가전제품의효율화를추진할방침이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보일러·전동기 등 7대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효율향상을 추진하며, 산업 자체를 지식서비스 및 첨단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
다.
따라서 가격이 TOE당 600달러에 가깝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TOE당 0.8톤에 달하는 석유는 당연히 소비감
축대상 1호이고, 석탄도가격은 TOE당 183달러로낮으나이산화탄소배출량이 1.1톤으로석유보다많아사
용감축 대상이다. LNG는 가격이 393달러로 높으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0.6톤으로 비교적 많아 퇴출대
상으로거론되고있다.
반면, 원자력은 TOE당 가격이 150달러로 가장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0.01톤에 불과해 확대대상 1호이
며, 신·재생에너지는가격은 812달러로가장높으나이산화탄소배출량이 0.2톤으로비교적적어역시공급
확대를적극추진한다.
석유화학과 관련성이 가장 큰 석유는 감축대상 1호로 화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게 되면 석유화학산업이 어떤
타격을입을것인지우려되고있다.
정부는 석유의 소비비중을 2007년 43.4%에서 2030년 33.0%로, 석탄은 25.3%에서 15.7%로, LNG는
13.8%에서 12.0%로 낮추는 반면, 원자력은 2007년 14.9%에서 2030년 27.8%로, 신·재생 에너지는
2.4%에서 11.0%로확대할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설비용량을 2007년 80MW에서 2030년 3504MW로 44배, 풍력을
199MW에서 7301MW로 37배, 바이오에너지를 187만Gcal에서 3648만Gcal로 19배, 지열을 11만Gcal
에서 560만Gcal로 51배확대할방침이다.
화학산업 입장에서는 환경규제를 피해가면서도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최적이나 설비투자에 막대한자금이소요되고, 아직 태동단계에 불과해성장의 과실을따먹기에는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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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기술수준또한선진국의 50%에머무르고있는등장애요소가상당하다.

앉아서죽음을맞을것이냐, 아니면싸워보고장렬하게전사할것이냐의문제일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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